
한 학기 한 책 읽기 – 독후활동지

|어린이, 청소년|

<페리스, 이건 사랑 이야기야>
케이트 디카밀로 지음｜전하림 옮김｜보물창고 펴냄

★<뉴욕타임스> 베스트셀러 ★<미국도서관협회> 주목할 만한 어린이 도서

★<북리스트> 추천도서 ★<커커스 리뷰> 올해 최고의 책

★<뱅크스트리트 교육 대학> 올해 최고의 어린이책 

대관람차(페리스 휠) 아래에서 태어나 ‘페리스’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10살 소녀 엠마 피니어스 윌키는 부쩍 몸이 안 

좋아진 할머니가 설상가상으로 유령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심란하다. 혹시 유령이 할머니를 데려가려고 온 건 

아닐까? 하지만 유일하게 유령을 볼 수 있는 할머니는 유령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.

세 번의 뉴베리상을 수상한 전설적인 작가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장편동화 『페리스, 이건 사랑 이야기야』는 열 살이 

된 페리스가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삶과 죽음, 만남과 이별이라는 보편적인 인생의 흐름을 경험하고 성장하는 이야기

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고 있다.

 



읽기 전 활동

1. 표지를 보고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.

2. 제목은 무슨 의미일까요?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추측해보세요.

3. 양초를 켜본 적이 있나요? 그 양초를 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?

읽기 중 활동

1. �커피를 마셔 본 적이 있나요? 어떤 맛이었나요? 어른들은 왜 아이가 커피를 마시

면 좋지 않다고 할까요?

2. �86쪽에서, 먼슨 아저씨가 어항 안에 지폐를 넣어 두는 것이 “사람들에게 힌트를 

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”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?



3. �175쪽에서, “아예 더 나아가 글렌 아저씨도 부르자”는 엄마의 말은 진심일까요? 

이 말에 담긴 엄마의 진심을 알아보고, 반어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아요.

읽은 후 활동

1. �페리스와 빌리가 밀크 선생님에게 많은 단어와 어휘를 배웠듯이, 최근에 배운 새로

운 단어나 표현을 소개해 보아요.

2. �책에 나온 ‘밀크 선생님’의 단어를 모아 목록을 만들고, 그 단어들을 활용한 문장을 

만들어 보아요.

3. �99쪽에 인용된 월트 휘트먼의 시 「나의 노래(이별을 고하며)」 전문을 읽고 그 감상

을 나누어 보아요.

4. �밀크 선생님은 “어휘는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”라고 말합니다. 어휘력이 왜 중요할

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.


